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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전명 오데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흑해 전부를 원한다. 

▶ 발행기관: Hudson Institute 

▶ 저    자: Matthew Boyse 

▶ 일    자: 2024년 3월 21일 

▶ 개    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부분의 관심이 돈바스 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러시아는 오데사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음.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흑해 연안 도시로, 생산 곡물의 약 65%를 

오데사를 통해 수출하는 등 항구도시로서의 기능을 도맡고 있음. 푸틴은 

오데사를 “러시아의 도시”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남부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라 지칭하며 정복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음. 우리는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오데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해당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그들의 야욕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2. 지연, 방해, 분해: 대만의 가시 돋친 방어전략 속 기뢰전 

▶ 발행기관: War on the Rocks 

▶ 저    자: Jonathan Dorsey, Kelly A. Grieco, and Jennifer Kavanagh 

▶ 일    자: 2024년 3월 21일 

▶ 개    요   

1884년 청-프랑스 전쟁 당시 중무장한 프랑스 군함들이 대만 북부의 

단수이(淡水) 항구로 들어온 이후, 대만은 오늘 날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음. 미국과 대만의 전략가들은 대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전략은 “수많은 작은 것들”로 무장한 “고슴도치” 전략이라 

주장하며 지대공 미사일과 드론 등을 대응책으로 제안하고 있음. 하지만 

RAND의 스콧 새비츠(Scott Savitz)는 기뢰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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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dson.org/defense-strategy/operation-odesa-russia-wants-entire-ukrainian-black-sea-coast-matthew-boyse
https://warontherocks.com/2024/03/delay-disrupt-degrade-mine-warfare-in-taiwans-porcupine-defense/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짜 동맹: 오커스와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가 아니다. 

▶ 발행기관: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저    자: David M. Andrews 

▶ 일    자: 2024년 3월 22일 

▶ 개    요   

다자주의 기관과 국제기구, 그리고 동맹체제는 국제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지만, 우리는 이를 아직 “냉전 세계관”을 통해 바라보는 성향이 

있음. 실제 지난 십년간 만들어진 아시아의 국제협력기구를 새로운 

“동맹체제”, 혹은 “나토(NATO)”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파악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쿼드(Quad)와 오커스(AUKUS)를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동맹체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 성격은 나토의 그것과 매우 

다름. 두 기구 모두 호주 지역 안보에 필수적인 기구이지만, 동맹체제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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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해군은 “전함” 함대를 운영할 여유가 없다? 

▶ 발행기관: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James Holmes 

▶ 일    자: 2024년 3월 25일 

▶ 개    요   

아이오와 급 전함 중 가장 유명한 전함인 USS 뉴저지호가 오랜 복무를 

마치고 수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뉴저지호는 과거 전함의 전성기로부터 어떻게 함대의 

양상이 변해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음. 오늘날 다양한 경량급 

전투함들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지만, 가격과 효율의 측면에서 과거 

드레드노트 전함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신하지는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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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www.internationalaffairs.org.au/australianoutlook/faux-alliances-aukus-and-the-quad-are-no-asian-nato/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us-navy-can%E2%80%99t-afford-fleet-%E2%80%9Cbattleships%E2%80%9D-210210

